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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추진 배경

□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
수수료를 부담중이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, 수수료율 인하 필요

ㅇ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자영
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크며, 수수료 부담은 경영 부담을 가중

    * 국세 신용카드 납부 비중(’24년): 개인(85.7%), 법인(14.3%)

ㅇ 반면, 신용카드사는 현행 수수료체계에서도 신용카드 납부대행에
따른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

⇒ 민생경제 지원과 카드사의 손실 완화를 위한 절충안 마련 필요

Ⅱ. 정책 내용

□ 3단계 차등* 인하로 전 카드사 합의,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(‘25.12.)

    * 영세사업자 50% 인하, 일반사업자 0.1%p인하, 대규모사업자 인하 제외

ㅇ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영세사업자의 수수료율은 대폭 인하하고
카드사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대규모사업자는 인하 제외

ㅇ 국세청‧금융결제원‧카드사 간 사업자 정보 전달* 관련 시스템 정비
협의를 적극 지원, 금년 내(‘25.12.) 시스템 정비 완료 합의

    * 사업자별 수수료 차등 인하에 따른 영세‧일반‧대규모 사업장 구분 정보 전달 방식 

Ⅲ. 성과 및 기대효과

□ 납세자 부담 경감으로 민생경제 회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

<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>

구분
(단위: %)

영세(466만명)1) 일반(1,882만명) 대규모(3만명)2)

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
신용카드 0.8 0.4 0.8 0.7 0.8 -
체크카드 0.5 0.15 0.5 0.4 0.5 -

  1) 영세납세자(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종합소득세 추계‧간편장부 신고자)
  2) 대규모 납세자(연매출 1천억원 이상)

 영세사업자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50% 인하


